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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학대적 양육

은 이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 피학대 경험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과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

의 검토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

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 2,259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문제

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으로 검증했고, 매

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모의 학

대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또래애착수준이 낮았다. 둘째,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의 매개과정을 통해

서도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성 또한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

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낮은 반면,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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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학대1)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단순히 

개인의 양육방식 및 가정사로 여겨왔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대책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어져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이 추가되어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설치되었고, 2014년 현재 전국에 총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

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2013)에서 발표한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

동학대 판정사례는 2001년 2,01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

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총 10,943건으로 2011년에 비해 약 7.9%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판정사례와 신고건수의 점차적인 증가추

세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점은 현재 신고 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2012년 기준으로 87%가 가정 내에서, 83.8%가 부모에 의해서 자녀에게 가해졌

다는 사실이다. 가해자가 누구이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가해진 모든 학대행위

가 이들의 성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일

상적으로 받게 되는 학대적 양육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

달에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수정 ․정익중, 2013).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자의식이 강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

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학대 행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그 부정적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발달단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일상적으

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

의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 피학대 청소년들이 드러내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중 또래관계 위축 

및 사회성 문제는 청소년기 현재의 적응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그 부정적 효

1)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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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심각하게 지속될 수 있다. 또래집단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청소년기 발달

의 중요한 맥락(context)이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

정과 사회적 지지를 얻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자아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역할과 자원을 탐색할 수 있다(정옥분, 2003).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는 

청소년의 이러한 또래관계 능력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부모애착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타인에 대한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애정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다(Bowlby, 

1988). 성장과정동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은 내면적으로 부모를 신

뢰할 수 있는 애착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공격적인 관계대응

방식만을 학습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모의 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은 또래수용도와 사회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래집단에서 소외감과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

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재엽 ․최권호, 2012; 신유림, 2007; 

우수정, 2013; 정익중, 2008)). 

사실상,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은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들을 이미 다양하게 검증했다(강주희 등, 2011; 김재엽 ․최

권호, 2012; 남순현 ․임소영, 2006; 박은주 ․최말옥, 2014; 황은수 ․성영혜, 2006). 

그렇다면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

키거나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

해서는 부모의 학대가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지, 즉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매개요인을 탐색

하는 것이 유용하다(이상균, 2007). 매개과정의 검증은 종속변수의 최종적 결과

물이 나오기 전 일차적으로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때문

에, 매개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

를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MacKinnon, 1994).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에 관심을 두고

서, 매개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효과를 검증해보자 한다.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평가와 외현적 문제성향을 반영하

는 변수들로서, 이론적으로도 부모학대 및 또래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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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존연구들은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 

부모의 학대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애착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증하는데 집중

했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발달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들과(김수정 ․정

익중, 2013; 안형숙, 2014; 장용환 ․송지혜, 2011) 또래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

년이 겪는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김혜금, 2014; 이은주, 2003). 그러나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연구, 특히 부모의 학대가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한 연구는 다소 제한되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 피학대 경험이 또래애착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은 부모 피학대의 부정적 영향으로 또래와의 애착형

성과 사회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방법을 다

각도로 탐색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고찰 

1. 부모의 학대와 아동청소년발달 관련이론 

1) 부모애착이론

부모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은 아동학대 연구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되는 이론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애착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 내부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적 모델을 형성하는데, 이 모델은 완성되

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한다(Bowlby, 1988).

Bowlby(1988)는 아동은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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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갖게 된다고 했다. 즉 아동의 내적작동모

델은 부모의 말과 행동,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잘 충족

시켜주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

기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하고 학대적 양

육을 행한 경우, 아동은 초기 애착대상과의 불만족스러운 경험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Crittenden & Ainswo 

rth, 1989).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정서적 강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균형적인 

정서를 이룰 수 있으므로 타인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불안

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아동은 제한된 범위의 정서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강한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Kerr 등(2003)은 아

동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청소년기 동안 친구를 선택하고 그들과 상호작

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아동기부터 부모와 적절한 애착관계

를 형성해온 청소년들은 온정적이고 균형적인 정서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자신감이 있고 갈등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반면, 불안

정한 애착 내적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균형적 정서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쉽게 적대적

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장휘숙, 2009). 따라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내면화했기 때문에, 이후 또래관계나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인간의 발달은 사회적 환경

에서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개인의 행동은 강화와 모방에 의해 학습된다. 즉 

개인은 사회환경 속에서 타인의 사고, 행동, 느낌을 모방하고 모델링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한다.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기본적인 행동을 배

우는 곳은 가정이다. 따라서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의 행

동과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공격성을 인간의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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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Bandura(1973)는 공격성의 학습경로를 직접적인 경험

을 통해 배우는 방법과 타인의 공격적 행동을 관찰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한 학

습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Bandura(1973)는 이러한 학습경로를 차별적 접촉

(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 

nt), 모방(imitation)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했다(황성현 ․이강훈, 2013). 

‘차별적 접촉’이란 학대와 공격적 행동을 하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

작용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의’는 특정 행위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규범적 의미와 태도이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학습한 학대적 행위와 태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

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적 강화’는 어

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 기대되거나 실제로 나타나는 처벌과 보상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즉 공격적이고 폭력행위를 통해 긍정적 보상을 얻게 되거나 부정적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될 수 있다.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직접 ․간

접적으로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성현 ․이강

훈, 2013).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부모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을 자주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한다. 부모

의 학대와 폭력행위는 자녀에게 모델링과 강화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는 

학대받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공격적이고 폭력적 행동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김재철 ․최지영, 2011). 또한 자녀는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 학

대와 폭력이 사람에게 허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아동이

나 청소년에 비해 공격적 태도나 폭력행동을 쉽게 드러내게 된다. 결국, 부모의 

폭력과 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에서 공격적 태도나 폭력을 

자신의 목적 성취의 방법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학대나 비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오연희, 2012; 이아영 ․유서구, 2011; 정익중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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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또래애착

청소년기는 점차적으로 부모의 영향보다는 또래집단의 영향에 민감해지는 단

계로써, 또래와의 경험은 이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

한 중요한 기술과 자원을 습득하고, 긍정적 자기인식 및 자아정체감 형성에 필

요한 기회와 환경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또래와의 원만

한 관계형성은 긍정적 사회기술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유안진 등, 2002). 

또래애착은 또래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로서, 또래 간의 신뢰감 및 친밀

감, 감정과 사고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이다(Armsden 

& Greenberg, 1987). 그런데 부모의 학대 및 방임적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

감과 긍정적 자기인식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 특히, 반복적인 학대피해 경험은 인간의 인지체계 손상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또래집단에서 자신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어 친구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신유림, 2007). 구체적으로 국

외연구들을 살펴보면, 피학대아동은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

며 소외되기 쉽고, 친구관계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학대를 겪은 아동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고 부정적인 행동경향이 

높아서, 또래들과 친밀감 형성이 어렵고 갈등을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skett & Kistner, 1991; Kathryn & David, 2002; Parker & Herrera, 1996).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문재화(2009)는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행동 및 

또래관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행동과 위축을 증가시

키고, 또래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특히 피학대아

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또래에게 무시나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고, 상

호작용하는 친구 수가 적으며, 또래와 공격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

했다. 우수정(2012)은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또래

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신뢰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음을 분석했다. 즉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의 적절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공격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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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여 또래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3.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며 그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 평가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

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강주희 등, 2014). 앞서 언급한 부모애착이론에 

의하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자신을 가

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

하고 학대를 당한 자녀들은 정서적 결핍과 인지적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Crittenden & Ainsworth, 

1989).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청소년은 자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를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정익중 외, 2006; 안형숙, 2014).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순현과 임소영(200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기 때부터 지속된 부모의 정

서적 ․언어적학대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분

석결과는 부모로부터 원망적인 언어를 빈번하게 들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

이 낮고, 정서적 학대와 자아존중감 사이에도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장용

환과 송지혜(2011) 또한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경험을 높게 인식하는 청

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자살생각 정도가 높다는 것을 검증했다. 

한편,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폭력적 성향과 

행동을 의미한다(이아영 ․유서구, 2011).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을 관찰하

고 모델링하여 학습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모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과 

부모의 폭력 관찰은 자녀의 공격성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김선숙, 2007; 

김재엽 등, 2008).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선숙(2007)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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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공격성과 심리적 공격성 성향이 높음을 보고했고, 임소정(2003)은 아동

기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과 집중력 장애, 친구관계 문제, 학교부적

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했다. 또한 신혜영과 최해림(2003)은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했는데, 학대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대인관계 불안 수준이 

높고, 특히 신체적 학대의 설명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4.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및 또래애착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형성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

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또래간의 애착형성에도 자신감이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스스

로에 대해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김재철ㆍ최지영, 2011). 

김혜주(2012)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간의 유의한 정적관

계를 검증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친밀도가 높았고,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와 현온강(2008)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아동의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

중감, 학교생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기능과 만족감

이 높고 또래간의 갈등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공격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공격적 행동이 가시적인 보상을 

가져오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격적 행동으로 또래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와 고

통을 인식하지 못한다(Crick & Dodge, 1996).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적인 성향은 

또래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안진 등

(2002)은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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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래와의 갈등정도가 높고, 또래로부터 무시당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했

다. 이은주(2003)는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와 집단괴롭힘의 관계를 분석했는

데, 아동의 공격성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 지명정도 및 또래거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은 또래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거부되는 경우가 심하며, 특히 또래사이에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성아와 최진아(2011)는 아동의 공격

성이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인 갈등의 해결, 또래관계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인 요인인 갈등과 대립, 일방적주도, 철회 ․고립, 무시, 또래

관계 불만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와 아동청소년발달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자녀학대이고 종속변수는 또래애착이다. 부모의 학대와 또

래애착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다. 즉, 부모의 자녀

학대는 청소년의 또래애착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학대는 또

래애착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매개로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과 관련이 있는 통제변수로 청소년의 성별과 가족유형, 가구소득을 투

입하였다(김혜금, 2014; 문재화, 2009; 오연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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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의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를 활용

하였다. KCYPS 중학교 1학년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추출

하여 전국 78개 중학교에서 각 1개 학급의 청소년들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

사되었고, 1차년도에 총 2,351사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는 원표본 유지율 96.1%로써 총 2,259 사례이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이들 사례는 모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남자청소년이 50.5%(1,140명), 여자청소년이 49.5%(1,119명)이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부모의 학대 

부모의 학대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재구성한 문항을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2013). 이 문항은 총 8문항으로서 하위요인으로 방임과 학대가 각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의 세부 문항으로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방임의 세부 문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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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부모님

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을 

측정하는 4문항은 결과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

식하는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전체 8문항

의 Cronbach
s 값이 .753이고, 하위요인인 방임의 Cronbach

s 값은 .758, 학

대의 Cronbachs 값은 .855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

항으로 구성한 황미경(2010)의 척도를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또래애착은 총 9문항으로서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가 각 3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또래애착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또래애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Cronbachs 

값이 .797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의사소통의 Cronbachs 값은 .823, 

신뢰의 Cronbachs 값은 .787, 소외의 Cronbachs 값은 .765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1) 공격성 

공격성은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연

구진이 수정 ․보완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공격성

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Cronbachs 값은 .81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000)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

이 수정 ․보완한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자아

존중감의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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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값이 

.82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과 가족유형, 가구소득이다. 성별은 여자 ‘1’, 남자 ‘0’의 더미

변수로 분석하였다. 가족유형은 두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를 ‘1’, 그렇지 않

는 경우를 ‘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

였다.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모델에 추가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여전히 유의한지를 확인한다. 4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추가된 후,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사라지면 완전매개모델이 된다. 만약 매개

변수가 추가된 후, 독립변수 회귀계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분매개모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1982)은 독립변수가 매개변

인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Sobel 검

증에서 매개효과인 ab의 유의성를 검증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는 

경로 a의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는 경로 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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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 청소년은 총 2,259명으로 모두 중학교 3학년이다. 이들 중 남학생은 

50.5%(1,140명), 여학생은 49.5%(1,119명)였고, 가족유형은 두부모가정이 87.5%(1,947)

이며, 그렇지 않은 가정이 12.5%(278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부의 경우, 

고등학교졸업 40.8%(837명), 대학졸업 40.3%(828명), 전문대졸업 10.1%(208명), 대학

원 졸업 5%(103명), 중학교 졸업 이하 3.8%(77명)순이었다. 또한 모의 경우는 고등

학교졸업 54.3%(1,133명), 대학졸업 30.6%(27.2명), 전문대졸업 10.1%(211명), 중학교

졸업 이하 3.2%(66명), 대학원졸업 1.8%(37명)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수준을 살

펴보면, 연구대상자 가구의 평균 연간소득은 4,684.7만원이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중 

왜도값과 첨도값은 자료의 정규성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해주는데,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미만일 경우 일반적으로 자료의 정규성이 인정된다(Kli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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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의 학대 8 30 14.73 3.86 .27 -.57

또래애착 9 36 27.35 4.08 -.04 .60

공격성 6 24 13.22 3.60 .03 -.07

자아존중감 10 40 29.12 4.60 .23 .021

가구소득 0 40,000 4,684.66 2,719.06 2.51 17.94

log_가구소득 4.61 10.60 8.30 .59 -.71 1.73

<표 1>의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공격성, 자아존중감의 왜도값은 

–0.04에서 0.27의 범위로, 첨도값은 –0.07에서 0.60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요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변

수인 가구소득은 왜도값이 2.51, 첨도값이 17.94로서, 변수의 분포가 정규성에 문제

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가구소득 분포의 정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구소득을 로그변환으로 처리하였다. 로그변환된 가구소득의 왜도값은 -0.71, 첨도

값은 1.73로서 분포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2,251

 

3.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

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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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1 부모의 학대 1

2 또래애착 -.407*** 1

3 공격성 .335*** -.263*** 1

4 자아존중감 -.391*** .442*** -.347*** 1

5 log_가구소득 -.071** .097*** -.057** .087*** 1

    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은 부적인 상관관

계를(r=-.407, p<.01),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r=.335, p<.01), 

부모의 학대와 자아존중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391, p<.01). 이 결과

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정

도는 감소하고, 공격성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관계와 공격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r=-.263, p<.01), 또래관계와 자아

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42, p<.01). 즉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통제변수인 log가

구소득은 부모의 학대r=-.071, p<.01)와 공격성(r=-.057, p<.01)에 대해서는 부적 상

관관계를, 또래애착(r=-.097, p<.01)과 자아존중감((r=.087, p<.01)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

감 수준은 증가하는 반면,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수준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4.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8)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부모의 학대

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성별과 가족유형, 가족소득이 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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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수 B S.E.    F

1단계

(독립→종속)
부모의 학대→또래애착 -.413 .021 -.390*** .175***

113.510

***

2단계

(독립→매개)

부모의 

학대→자아존중감
-.472 .024 -.395*** .162***

103.466

***

3단계

(매개→종속)
자아존중감→또래애착 .394 .017 .445*** .222***

152.908

***

4단계

(매개변수 

통제)

부모의 학대→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통제)
-.270 .021 -.255*** .276***

163.086

***

<표 3>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주 : 1~4단계에서 청소년의 성별, 가족유형, log_가구소득이 통제되었음. 


 

<표 3>에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대는 또래애

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90, p<.001). 즉, 부모의 피학

대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애착수준은 감소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대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부

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들은 부모 

피학대경험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함을 보여준다(=-.395, p<.001).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445, p<.001).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

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부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또래애착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255, 

p<.001). 4단계의 분석결과를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한 1단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4단계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미

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4단계에서는 1단계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다(1단계 β

=-.390, p<.001 → 4단계 β=-.255, p<.001).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학

대와 또래애착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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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수 B S.E.    F

1단계

(독립→종속)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413 .021 -.390*** .175*** 113.510***

2단계

(독립→매개)

부모의 학대

→공격성
.310 .019 .334*** .114*** 68.823***

3단계

(매개→종속)

공격성

→또래애착
-.229 .023 -.263*** .095*** 56.123***

4단계

(매개변수통제)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공격성 

통제)

-.360 .022 -.340*** .195*** 103.890***

5.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

효과 검증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

증도 Baron과 Kenny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분석단계에서도 

청소년의 성별과 가족유형, 가구소득을 모두 통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단계에서 부모의 학대는 또래애착에 유의미하는 부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390,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의 학대가 매개변수인 공

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334, p<.001). 즉 부모의 학대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공격

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이 또래애

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격성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부적 영

향을 미쳤고(=-.263, p<.001),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 정도가 감소했다. 

<표 4>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주 : 1~4단계에서 청소년의 성별, 가족유형, log_가구소득이 통제되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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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학대

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이 통제된 상태

에서도 또래애착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0, p<.001). 4단계의 분석결과를 1단계와 비교해보면, 부모의 학대가 또래

애착에 미치는 효과는 공격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되었

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 4단계에서 감소하

였음을 알 수 있다(1단계 β=-.390, p<.001 → 4단계 β=-.340, p<.001). 이 결과

는 공격성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앞서 Baron과 Kenny의 4단계 분석방법을 통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각각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는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의 공식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
은 독립변수→매개변수 경로의 표준오차

를 의미하며, 
은 매개변수→종속변수 경로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  


                         

먼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 모형의 경우, Sobel 수식을 통해 얻은 Z값은 –

14.99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부모의 학대는 자

아존중감의 부분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며, 이 매개효과는 유

의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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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아존중감의 매개모형 

다음으로 <그림 3>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

격성의 매개효과 모형이다. 동일하게 Sobel 수식을 통해 얻은 Z값은 –8.49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1). 이 결과는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

서 공격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이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 공격성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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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 피학대 경험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검토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중

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 2,259사례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

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실시된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은 부모

의 학대와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과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

모의 학대와 공격성 수준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정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가구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로부터 경

험하는 학대수준이 높고,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의 학대정도를 높게 인식할

수록 또래애착의 수준이 감소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이론에 

대한 장휘숙(2009)과 문재화(2009)의 설명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들 연구들

은 자녀가 부모의 학대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균형적 정서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원

만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

모 피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검증한 

김소영(2009)의 연구결과와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가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우수정(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는 자아존중감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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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자아

존중감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부분매

개효과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학대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를 가

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정익중 외, 2006; 안형숙, 2014). 즉,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

의 긍정적 자아인식을 손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이들 청소년들은 또래

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상호작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도 남순현과 임소영(2006), 장용환과 송지혜(2011)는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또한 김혜주(2012)와 배영옥(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원만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또래와의 갈등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은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청소

년의 공격성 또한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학습이론의 설명을 어느 정도 반

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

행위는 자녀에게 모델링과 강화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는 공격적 행동을 

두려워하면서도 학습하고 모방하게 된다(김재철 ․최지영, 2011; 이아영 ․유서구, 

2011). 즉, 자녀는 부모의 학대적 태도와 폭력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

서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고, 공격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과 갈등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적 성

향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또래수용정도가 낮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이 높

다는 것을 검증한 김성아(2011), 최진아와 이은주(2003)의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실제적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면서,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재차 

확인했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부모의 학대와 또래

애착간의 직접적 경로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통한 매개경로를 설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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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후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부모의 학대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력

한 이론적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확인은 

부모의 학대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고 감소시

키는데 실제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손상되거나 공격적 성향이 강화되어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또래로부터 배제되

거나 갈등을 자주 겪는 청소년일수록 학교부적응이나 학교폭력 피해정도가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관계 문제로 인해 학교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

러나는 또래관계나 학교부적응 문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

식, 부모와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 공격성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파

악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포괄적인 사정결과를 토대로 피학대 청소년의 손상

된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고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부모의 학대적 양육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

격성, 또래관계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 성장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예방책은 부모의 애정과 긍정적 양육방식이다

(장휘숙, 2009).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스스로 자녀를 얼

마나 정서적으로 학대 혹은 방임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들의 학대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공격적 태도, 대인관계 

형성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기초분석결과는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대수준은 

높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정도는 낮으며 공격성 수준은 높음을 보

여준다. 이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의 경우,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

식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부모가 생계문제로 인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

고 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자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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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문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가족

관련 기관에서는 부모들의 자조집단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

들이 자녀의 사춘기 특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방식, 자녀의 진로 등에 대해서 자

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동학

대 인식교육 대상이 주로 아동 본인이나 보건의료 및 보육기관 종사자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결과와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살펴보았

듯이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보

육기관, 유치원, 학교 단위에서 다수의 부모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웹기반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이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방해를 받지 않고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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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Parental Child Abuse on Peer Attachment 

among Adolesc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ggression 

Zhang, GuanfangㆍKim, Youngm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eui University

Since parents are a crucial support system for adolescents, parental child 

abuse has significant influences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al child abuse on adolescent peer attachment. Addition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ggression between 

parental child abuse and adolescent peer attachment. A total of 2,259 

adolescent data from third wave of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tudy was 

used in this study. Research questions were examined through the mediator 

analysis method of Baron and Kenn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also performed Sobel test to ident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o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child abuse had a 

direct influence on adolescent peer attachment. That is, higher levels of 

parental child abuse were related to lower levels of peer attachment. Second, 

parental child abuse affected indirectly adolescent peer attachment through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Third, parental child abuse also had 

indirect influence on adolescent peer attachment through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ed that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aggressi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annual 

family income affected inversely parental child abuse and aggression. 

However, the results indicated the higher level of family income was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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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higher degree of adolescent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on the levels of 

school setting and community family agency.

Key words : parental child abuse, peer attachment, self-esteem, aggression, 

mediating eff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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